
※ 가정간편식 : HMR로 불리며, 간편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을 통칭

소비 실태

변화하는 농식품 소비형태

OFF에서 ON으로❖

지난 8년간(’10∼’17) 오프라인 구매액은 6% 증가한 반면, 온라인  농식품 구매액은 354%까지 상승-

엄마에서 셰프로❖

가정간편식(’17, 3조원)은 유명 셰프를 모델로 앞세워 건강과 맛을 강조하고, 엄마의 ‘집밥’을 대신-

차세대 HMR, 밀 키트(Meal Kit)

한 끼 식사 분량의 손질된 재료와 양념, 레시피로 구성된 반조리식

완제품 HMR에 비해 약간의 수고로움은 있으나 신선하고 건강한 식재료 사용과 누구나 쉽게 조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 수요
급성장

주식(主食)에서 간식(間食)으로❖

디저트 시장 은 8.9조원(’16)으로 성장했고, 수입과일에 대한 수요도 꾸준(’00년 이후 121%↑)-



가정간편식(HMR)

 

새벽배송

 

친환경 이유식

당일(當日)에서 새벽으로❖

100억 원(’15)의 새벽배송  시장규모는 40배 증가한 4,000억 원(’18)으로 탈바꿈하며, 신선(新鮮)을 강조-

연령(年齡)에서 월령(月齡)으로❖

저출산에도 친환경 이유식  시장(70억)은 20배(’13∼’17)나 증가하고, 재료도 ‘월령 맞춤’으로 변화-

품목별 소비 트렌드(’15~’17)

곡물 : 팥·콩·보리↑

※ 상대적으로 쌀 구매액은 연간 119천원(’17)으로 같은 기간에 23.2% 감소

❖

최근 국내산의 인기가 높아진 팥의 가구당 구매액(’17, ’15년 대비)은 34%, 콩 26%, 보리는 10.5% 상승-

채소 : 당근·양배추·마늘↑❖

전반적으로 감소(2%↓)하나, 가격상승 효과로 당근(17.6%)·양배추(16.7%)·마늘(15%)은 증가-

과일 : 바나나·오렌지↑

※ 오렌지 구매액은 32.3%, 바나나는 26.6%까지 상승(’17, ’15년 대비)

❖

국내산 구매액은 감소·정체(사과 3.5%↓배 5.6%↓, 감귤 2.5%↑)하는데 비해, 수입산은 증가추세-

축산물❖

수입산 쇠고기↑) 돼지고기는 국내산(27%↑)과 수입산(62%↑)모두 상승하나, 쇠고기는 수입산 성장세(51.7%↑) 가

두드러짐

-

가공식품 : 쌀빵·즉석식품↑❖

쌀떡은 감소(5.9%↓)하나 쌀빵은 상승(36.7%↑) 하며, 특히 즉석식품의 구매액 상승률은 50%에 육박-

더욱 세분화되어 가는 농식품 시장

돼지고기 : 숙성과 품종❖

드라이·워터에이징, 초(超)신선 등 숙성방식과 이베리코, 듀록, 버크셔 등 특정 품종을 강조하는 상품들이 출현-

토마토 : 크기·맛·품종·색상

※ 크기 : 미니·꼬마·팅커벨, 맛 : 달짝이·짭짤이, 품종 : 깜빠리·대저·송이·아모로소·요·체리·칵테일·토마주르·플럼토마토 등

❖

제품 표기에 크기·맛·품종·색상을 강조하는 상품의 구매액 비중이 7%(’10)에서 40%(’17)까지 상승-



딸기 : 품종·지역❖

품종과 지역을 강조하는 딸기의 구매액(’17)이 ’11년 대비 2.85배 증가하고, 딸기 품종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-

소스 : 전통↓이색↑,❖

전통장류(고추장·된장 등, ’12년 대비 19.6%↓)시장 보다, 쯔유·칠리·나또 등 이색적인 소스시장이 부상 중-

가공식품 : 쌀빵·즉석식품↑❖

쌀떡은 감소(5.9%↓)하나 쌀빵은 상승(36.7%↑)하며, 특히 즉석식품의 구매액 상승률은 50%에 육박-

구매 실태

식량 (’10~’17)

쌀❖

2017년 가구당 쌀 구매액(’10년 대비)은 28%가 줄어든 반면 가공밥(햇반 등)은 46%가 상승 하는 대조를 이룸-

감자❖

도매시장은 감자의 과육색을 중시하는 반면 소비자는 외관, 크기 및 산지를 중요 하게 여기며, 연간 구입액은 약

2만원 수준

-

옥수수❖

10년 이후 신선 옥수수의 소비는 감소(7%↓)하고, 가공 옥수수의 구매는 증가(42%↑)-

채소(’10~’17)

토마토❖

라이코펜(Lycopene)이 전립선암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’10년 이후 소비가 증가하여 연간 구입액 4∼5만원 선을

유지

-

오이❖

지역마다 소비시기가 다르며, 소비자들이 구입하는 품종도 영남은 가시, 호남은 취청, 수도권 ‧ 충청 ‧ 강원은

백다다기로 차이

-

파프리카❖

‘생식(41.3%)’ 및 ‘샐러드(31.2%)’에 대한 수요 가 ‘음식의 맛 ‧ 색 첨가(36.1%)’를 넘어,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

있는 상황

-

소스❖

전통↓이색↑, 전통장류(고추장·된장 등, ’12년 대비 19.6%↓)시장 보다, 쯔유·칠리·나또 등 이색적인 소스시장이 부상 중-

과일 (’10~’17)

포도❖

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매액(51,537원/년)을 높이기 위해서는 

농약 잔류(75.7%), 씨 제거(60.7%), 신맛(37%) 등의 극복 이 과제

-



사과❖

신품종 사과(미니, 속 빨간, 엔비 사과) 중에 미니사과에 대한 인지도 (72.8%)가 가장 높아, 루비에스 등 소과에 대한

수요가 기대

-

수입과일❖

SNS에서 불과 4년 만에 ‘선물세트’, ‘당도’ 등의 긍정적 단어가 ‘FTA’, ‘칠레산’ 등의 부정적 단어보다 많아짐-

축산 (’10~’17)

우유❖

흰우유 소비 정체상황 에서, ‘목장형 축산’의 스트링 ‧ 고메 등 고급 치즈 (’10년 대비 65.6%↑)를 통해 활로를 모색

중

-

계란❖

최근 살충제 검출 논란 이후 ‘인증 브랜드 (28.3 → 44.8%)’의 구매 수요가 증가 하고, 

일반계란은 수요하락 (63 → 42.7%)

-

쇠고기❖

2017년 가정 내 쇠고기 구입액 비중은 국내산 65.9%(’10년 대비 8.2%P↓), 수입산 24.5%(’10년 대비 7.8%P↑) ,

가공식품 9.6%임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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